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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8. 28.(목) 16:00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 부산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 개최

 - 모태펀드 600억원 포함,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 4개 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1,011억원 규모의 모펀드 결성

 - 향후 모펀드의 출자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28일(목)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

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 개요 >

 ◦ (일시) ‘25. 8.28 (목) 16:00 ~ 16:20

 ◦ (장소) 부산 시티호텔(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 19)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이사, 부산은행 노해동 그룹장, 기업은행 김인태 부행장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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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

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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